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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감동적인 것을 쓸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내가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낄수 있을까? 

 이 답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냥 제가 솔직히 느끼는 것을 이 종이에 놓으면 된다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한글을 

공부하는지 솔직히 쓰겠습니다. 

 “가기 싫어” 

 어머니께서 한국학교를 시작해야 한다 라고 하실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꼭 자랑스런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소리치고 싫다고 해도 엄마께서는 한글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거라고 하면서 저를 한국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엄마를 

미워했습니다. 

 한글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제 부모님들 때문이지만 아직도 한글을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한글공부를 시작한지 8년이나 지났어요. 그 시간이 마치 겨울바람같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 빠른 시간 동안 한글이 왜 중요한지 배웠고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한국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사람이 자기 나라 말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자기가 미국인이라 해도 그 사람의 몸이랑 피는 한국의 몸이랑 

피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자 한글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한국학교에서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모든 한국학교 학생들도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을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되고 자기 자신도 더 잘 알게 되어요. 한글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제 부모님들이랑 한국에 계시는 가족에게 편하게 말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재미있게 보는 한국 드라마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넌 한국사람이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탕이나 노는 것을 좋아하듯이 저는 글 쓰는 것을 많이 즐깁니다. 놀 시간에는 

글짓기, 이야기, 그리고 시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작가가 되고 싶은데 아무 작가가 

되기는 싫습니다. 한글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가가 되기 위해 한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이랑 선덕여왕님은 한국을 이끌었어요. 저도 이런 훌륭한 

왕들처럼 제 말이랑 글로 제 책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랑 생각을 이끌고 싶습니다. 



 저는 한글을 공부하게 되어서 생각이 넓어졌고 ‘내가 정말 자랑스럽고 무궁화같이 아름다운 

한국인이구나’라고 느낍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한글을 배우기 싫다는 아이를 한국학교에 

보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글을 공부하게 되어서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는 모든 한국학교 학생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먹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한글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한국인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보통 한국학교 학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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